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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재래종 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특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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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이앙재배에서 쌀 생산성 감소 요인 중 하나가 키다리 병이다.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 벼 재배지의 약 3% 정도에

서 발병하였으나, 2006년 28.8%, 2013년에는 31%에서 발생되었다.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여름철 개화기에 고온으로 

인해 종자 감염률 증가와 파종기 저온으로 종자소독의 효과가 감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. 현재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벼 품종

에서 키다리 병에 대한 저항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해서는 벼 유전자원에 대한 저항성 검정을 

통해 저항성 자원을 선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내 재래종 벼 342점과 저항성 대조품종으로 신광벼, 감수성 대조품종으로 일품벼를 공시하여, 각각의 종자 30립에 키다리

병 균주(F. fujikuroi, CF283)의 ×
spore/ml 희석액에 3일간 침지하여 접종하고, 육묘상자에 파종하여 3주후 키다리병 

발병률과 저항성 정도(1~9단계)를 평가하고 저항성 자원을 선발하였다. 또한 기 보고된 유전자 및 QTL 마커를 활용하여 유전

자형을 평가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재래종 342점을 저항성 수준에 따라 나눈 결과 저항성 품종(1~3) 77개, 중간 저항성 품종(3~5) 77개, 중간 감수성 품종(5~7) 

75개, 감수성 품종(7~9) 113개로 조사되었다. 특히 구왕도, 원산찰벼, 홍도, 강원도, 아꾸디찰, 백천, 쌀벼, 안남조, 박씨나, 강

릉도, 숙나 등은 저항성 대조구로 이용된 신광벼보다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. 1번 염색체의 13.54~15.13 Mb에 보고된 원씨대

수 유래의 저항성 대립유전자와 1번 염색체의 87.9~91.7cM에 보고된 남평벼 유래의 저항성 대립유전자를 표지하는 각각의 

마커쌍으로 유전자형을 평가한 결과, 남평벼 유래 저항성 대립유전자와 원씨대수 유래의 저항성 대립유전자를 모두 갖는 자

원은 21점이였으나, 이들 중 5점만 키다리병 저항성을 보였고, 강한 저항성을 보인 11개 자원 중 다수의 자원은 원씨대수 및 

남평벼의 대립유전자형을 보이지 않았다. 

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보고된 저항성 대립유전자형 외에도 다수의 저항성 자원이 선발되어 향후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개발

을 위한 유용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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